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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국내 분류체계의 사례를 조사하고 학술표준분류체계와 비교․분석하여 향후 개선 방향성을 도출하고자 국내 

각 분야에서 운영되는 분류체계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제시하는 학술표준분류체계의 향후 개선 방향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술표준분류체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 법률로서 분류체계의 운영을 명확하게 보장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범용성 넓은 분류체계의 제작으로 학문연구 시 국내외 자료 수집 및 비교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현안과 세계적 범용성을 모두 충족하는 포괄적 분류원칙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셋째, 학술표준분류체계의 명확한 개정 

주기 선정이 필요하며, 방대한 분야에 걸친 학문 분야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5년 주기로 개정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와 같은 국내 분류체계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으로 향후 이와 같은 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국내 분류체계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ases of the domestic classification system and compared and analyzed 

them with the academic standard classification system to derive future improvement directions. The direction 

of future improvement of the academic standard classification system presented based on this is as follows. 

First, it seems necessary to clearly guarantee the operation of the classification system as a law for the 

continuous development of the academic standard classification system. Second, it is necessary to improve 

it to a comprehensive classification principle that satisfies both current issues and global universality 

so that domestic and foreign data can be collected and compared smoothly by producing a wide-ranging 

classification system. Third, it is necessary to select a clear revision cycle of the academic standard 

classification system, and it seems appropriate to proceed with the revision every five years in order to 

reflect the academic field across a vast field. Currently, research on such a domestic classification system 

is insufficient, and such investigations are continuously conducted in the future, requiring continuous 

interest and research on the domestic classific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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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980년 교육부는 학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술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지원․

관리하고 학술기반을 강화하며 새로운 지식 창

출에 이바지하기 위해 학술진흥법을 개정하였

다. 또한 2012년 1월 학술진흥법 전부개정을 

통해 학술 관련 인력, 정보, 사업 등을 효율적

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학술표준분류체계를 세

우고 학술표준분류표를 작성하도록 법으로 규

정하였다. 이를 근거로 한국연구재단은 인문

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해

양학, 예술체육학, 복합학 등 8개의 대분류를 

통해 학술표준분류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단

순한 학술 관련 관리업무를 초월하여 연구자 

정보관리, 학술연구지원의 관리 통계, 대학의 

연구 활동 실태조사 및 인문 사회 분야 연구과

제의 접수와 심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

으로 활용하고 있다(한국연구재단 정책혁신

팀, 2021). 

이와 같이 학술표준분류체계는 학술연구지

원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관리를 위한 핵심적 

요소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시대의 변

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학술의 이슈들

을 적절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이에 한국연구재

단은 학술표준분류표의 최신화 및 개선을 위해 

1999년 ‘학문분류표 재설정에 관한 연구’, 2006

년 ‘학문 표준분류표 개발 및 적용을 위한 전략

기획 연구’, 2009년 ‘연구분야 분류표 재설계 방

안연구’ 등 3차례 연구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현재 학술표준분류체계는 1999년 수행된 연구 

결과의 내용과 큰 차이가 없으며, 현재까지도 

큰 개정 없이 사용하고 있다(노영희 외, 2021). 

또한 학술표준분류체계 개정에 대한 규정을 살

펴보면 개정에 대한 학회 및 연구자 요청이 있

을 경우, 임시로 개정에 대한 논의를 열어 해당 

학술분류에 관한 논의를 진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2015년부터 2021년까지 22건의 개정수

요가 거의 개정에 반영되지 않았다(한국연구재

단 정책혁신팀, 2021; 노영희 외, 2021). 이는 변

화하는 시대와 다양한 학술의 이슈들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 보기 어려우며, 타 외국 학

술분류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 분류체계가 낙후

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다른 분류표와의 호환성

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손승남, 조혜경, 이정

금, 2018). 

이진석(2013)은 빠르게 변동되는 현대 학문

의 분류 경향을 반영하기 위해 충분한 예산과 

장기 연구를 통해 그 내용을 수용할 수 있는 재

분류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현재 학술표준분류체계는 이러한 재분류 및 개

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새로운 연구 분

야와 학문 경향을 담아내기 어려우며, 4차산업

혁명이라는 문명의 대전환기를 맞아 그 틀을 

새롭게 다듬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

대 학문의 분류 경향과 그 내용을 수용할 수 있

도록 학술표준분류체계의 개선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현행 분류체계의 구조와 내

용의 문제에서 제기되었던 점들을 보완하기 위

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분류체계를 과학기

술과 인문․사회로 분류하여 사례조사를 진행

하고 조사한 내용을 비교 분석하여, 학술표준

분류체계가 향후 개선 방향성과 개선 시 참고

하여야 할 사항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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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국내 분류체계의 사례분석 및 학술표준분류

체계의 개선 방향성 도출을 위해 학술표준분류

체계 및 타 분류체계에 관한 선행연구를 분석

하였다.

먼저 학술표준분류체계와 관련된 연구는 학문

분류표를 설계한 정연경(2000)과 학문표준분류

표의 개발 및 적용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설성수 

외(2006)의 연구가 있다. 정연경(2000)은 국내

외 대학 및 대학원의 전공 명칭, 교과과정, 국내 

교수진의 세부 전공 분야의 내용 분석과 다양한 

학문분류표의 항목 비교를 바탕으로 학문분류표

를 설계하였으며, 설계한 분류표를 본표, 보조표, 

상관색인의 세 부분으로 재설정하였다. 이렇게 

제작된 학문분류표는 연구 지원에 필요한 각종 

통계자료를 측정할 수 있어 학술지원평가의 도

구로 활용될 수 있으며, 특정 연구자의 전문 영역

을 쉽게 파악하는 등 학술정보조직의 효율성을 

통해 국가연구정보력을 증대시킨다. 특히 정연경

(2000)은 학문분류표 설계 시 핵심 요건으로 모

든 학문 주제를 망라함과 동시에 과거 자료도 수

용할 수 있어야 하며, 새로운 학문 분야도 쉽게 

삽입될 수 있는 신축성을 학문분류표 설계의 핵

심 요건으로 제시하며,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

후 설성수 외(2006)는 학문표준분류표 개발 및 

적용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2006년 당시 학

문표준분류표는 학과분류와 학문분류가 혼용된 

형태로 분류체계가 가져야 하는 통일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학문-교육-취업이 연

계된 분류체계를 작성하고, 작성한 분류체계가 

국가표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분류표의 작성과정이나 작성 후 활용과정

에서 나타날 문제를 사전에 분석하였으며, 타 연

구지원기관과 사용자들의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반대로 이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이중전략을 구

사하였다.

두 번째로 표준 분류체계 개정에 관한 연구를 

분석한 결과,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개선 

및 개정에 관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다. 김은정 외(2011)는 국가과학

표준분류체계의 활용 현황 조사 및 국내외 과학

기술 분류체계 최신동향을 조사․분석하여 국

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분류 기준 및 범위에 

대한 원칙 수립이 필요하며, 기타 및 융․복합 

분야분류의 신설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후 이

승규 외(2014)는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개

정 프로세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이

에 대한 개정수요 조사를 통해 개정수요에 대한 

적합성 평가 및 임시분류를 도출하였으며, 김용

희 외(2015)는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효

율적 활용기반을 구축하고 국가 융합연구 동향 

분석기반을 마련하였다. 2017년에 들어서 유지

연 외(2017)는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개

정 프로세스를 통한 표준분류체계 개정(안)을 

마련하고 분류체계 활용의 효율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고 김진용(2019)은 표준

분류표의 개정에 대한 수요 도출을 위한 개정수

요조사를 시행하고 국내외 과학기술관련 분류체

계 현황 조사 분석을 통한 연관도 분석 및 개정

수요 발굴 기초 자료 확보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상남 외(2019) 또한 개정수요 관련 의견 수렴

을 진행하고 개정 타당성 평가대상을 선정하는 

등 끊임없는 관련 연구를 통해 국가과학기술표

준분류체계의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및 활용기

반 구축을 위해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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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3.1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과학

기술 분야 및 인문․사회 등 각 분야에서 운영

되는 분류체계의 사례 비교․분석을 통해 학술

표준분류체계의 개선 방향성을 도출할 예정이

다. 국내 분류체계의 선별은 현재까지 지속적

으로 활용되거나 근거가 명확한 국내 분류체계

를 선별하여 사례조사 하였으며, 특히 법령으

로 보장된 근거를 가지고 있거나 명확한 개정 

프로세스 통해 지속적으로 수정되고 있는 분류

체계를 선별하였다. 분류체계 사례조사의 경우 

해당 분류체계를 고지하고 있는 홈페이지 및 

해당 분류체계 관련 문서를 토대로 조사하였으

며, 홈페이지나 포털에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로 표기하였다.

3.2 연구 대상 및 내용

과학기술 분야와 인문 사회 및 전 학문 분야

의 분류체계 사례를 수집하고, 각 분류체계의 

근거 및 개정 프로세스 등을 파악하여 <표 1>과 

같이 조사대상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분류체계

는 국내 분류체계에서 인터넷 및 법령 등으로 

제시하고 있는 모든 사항을 수집하였으며, 체

계적으로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구분 분류체계명 기관명

과학기술 

분류체계

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농림식품과학기술분류체계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산업기술분류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식품의약품 등 안전기술분류체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원자력안전연구기술분류체계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해양수산과학기술분류체계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기술분류체계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상기술분류체계 ∙기상청,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생명공학기술분류체계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국방과학기술분류체계 ∙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

무기체계표준분류 ∙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

보건의료기술분류체계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기술분류체계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재난안전기술분류체계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ICT 연구개발기술분류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기술분류체계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인문사회 및 

전체 학문 분야 

분류 체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분류체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표준교육분류체계 ∙통계청

고등교육기관 교육편제단위 표준분류체계 ∙교육부, 대학교육협의회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체계 ∙통계청

학술연구분야분류표 ∙한국연구재단

노영희 외 (2021)

<표 1> 국내 과학기술․인문사회 분류체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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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 분류체계 사례조사

국내 분류체계 사례조사는 현재까지 지속적

으로 활용되거나 근거가 명확한 국내 분류체계

를 선별하여 사례조사 하였으며, 특히 법령으

로 보장된 근거를 가지고 있거나 명확한 개정 

프로세스 통해 지속적으로 수정되고 있는 분류

체계를 선별하여 조사하였다. 선별된 분류체계

는 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농림식품과학기술분

류체계, 산업기술분류표, 식품의약품 등 안전기

술분류체계, 원자력안전연구기술분류체계, 해

양수산과학기술분류체계, 국토교통기술분류체

계, 기상기술분류체계, 생명공학기술분류체계, 국

방과학기술분류체계, 무기체계표준분류, 보건의

료기술분류체계, 보건산업기술분류체계, 재난안

전기술분류체계, ICT 연구개발기술분류체계, 

환경기술분류체계, 경제인문사회연구회분류체

계, 한국표준교육분류체계, 고등교육기관교육편

제단위표준분류체계,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 한

국표준직업분류체계, 학술연구분야분류표 등 22

가지로 선정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항목은 국내 법령, 각 기관의 보고서, 인

터넷 홈페이지 등을 사용해 수집할 수 있는 모

든 사항을 수집하여 분류하였으며, 수집 결과 

분류체계의 근거, 분류체계의 목적, 분류체계의 

구조, 분류체계의 분류원칙, 분류체계의 개정 

주기 및 절차, 분류체계의 관리체계, 분류체계

의 활용 현황 등 7가지로 나누어 분석했다.

4.1 국내 분류체계의 근거

국내 분류체계의 사례조사 결과 분류체계의 

근거는 크게 법률 및 행정규칙 근거, 기관 지침 

근거, 근거가 없는 경우 등 3가지로 나누어졌

다. 법률 및 행정규칙을 근거로 분류체계로 제

정한 경우 법으로 분류체계의 관리기관 및 관

리자를 명시하고 있었으며, 과학기술표준분류

체계와 같이 해당 관리체계의 개정 주기, 개정 

방법, 활용 분야까지 세세하게 명시해 놓은 분

류체계도 소수 있었다. 기관 지침을 근거로 제

정된 분류체계의 경우 법률 및 행정규칙보다 

분류체계의 개정 주기 및 개정 방법 등을 더 세

세하게 명시되어 있는 분류체계가 많았으며, 

특히 한국표준교육분류체계와 같은 경우 통계

청 고시로 대분류 및 중분류의 영역 등까지 자

세히 명시해 놓았다. 반면 명확한 근거가 없는 

분류체계의 경우 다른 분류체계에 비해 개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해당 분류체계의 활

용사례를 찾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4.2 국내 분류체계의 목적 

국내 분류체계의 목적에 대한 사례를 분석했

을 때 크게 3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모 기관의 업무의 효율성을 목

적으로 하는 분류체계가 있었으며, 두 번째로 

국내 및 해외의 기술 및 학문의 범위를 파악하

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분류체계가 있었다. 

또 세 번째로 기관별 또는 학문별 분류체계를 

통일하고 비교분석을 진행하기 위한 목적을 가

지고 있는 분류체계도 존재했다. 과학기술 분

야의 분류체계에서 모 기관 업무관리와 효율성

을 목적으로 하는 분류체계의 빈도가 11건으로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인문․사회 분야 또한 관

리의 효율성을 목적으로 분류하는 분류체계가 

3건으로 더 많았다. 반면 과학기술표준분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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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분류체계 근거

과학기술분야

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41조

농림식품과학기술분류체계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 제9조, 시핵규칙 제4조

산업기술분류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16조

식품․의약품등의안전기술분류체계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진흥법 제11조, 시행규칙 

제4조

원자력안전연구기술분류체계

∙원자력안전법 제3조, 제4조 및 제9조 제2차 원자력안전종

합계획부터 연구개발 부문의 부문별 시행계획을 종합계획

에 포함하는 형태로 계획 수립 추진

해양수산과학기술분류체계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12조, 시행규칙 제3조

국토교통기술분류체계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4조(기술분류체계)

기상기술분류체계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3조

생명공학기술분류체계 ∙KS J 1009(바이오산업 분류코드) 부속서 형태

국방과학기술분류체계 ∙국방과학기술정보관리 업무지침 제4호

무기체계분류체계 ∙국방과학기술정보관리 업무지침 제4호

보건의료기술분류체계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7조의2, 시행규칙 제5조

보건산업기술분류체계 -

재난안전기술분류체계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0조의2

ICT연구개발기술분류체계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14조

환경기술분류체계 -

인문․사회 및 

전체 학문 분야 

분류 체계

학술표준분류체계 ∙학술진흥법 제12조 

한국표준교육분류체계
∙(수준분류근거) 통계청 고시 제2014-13호 

∙(영역분류근거) 통계청 고시 제2016-322호

교육편제단위표준분류체계
∙대학 학부․과(전공) 교육편제단위 표준분류체계 업무관

리지침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 ∙통계법 제22조

한국표준직업분류 ∙통계법 2017-191호

*해당 분류체계의 근거가 명확히 고지되지 않은 경우 - 로 표기함

<표 2> 분류체계 근거

계, 보건산업기술분류체계, 한국표준교육분류

체계 등 2가지 목적을 모두 가지고 있는 분류체

계도 있었으며, 학술표준분류체계 또한 2가지 

목적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3 국내 분류체계의 구조

국내 분류체계의 분류구조의 경우 기관마다 

분류하는 방식 및 범위에 따라 2단계~5단계로 

각각 세분화하여 분류하고 있다. 각 기관별 분

류 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3단계 분류구조를 채택한 기관이 

6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 분류

구조는 주로 한국표준교육분류체계를 제외한 모

든 기관이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의 분류구조를 

사용하고 있으며, 5단계 분류구조는 모두 세분

류와 세세분류를 추가하여 3단계 분류구조보다 

더 세분화된 방식으로 분류하였다. 4단계 분류

체계의 경우 과학기술 분야와 인문․사회 및 전

체 범위 분류체계가 다르게 나타났다. 과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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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분류체계 목적

과학
기술
분야

관리의 
효율성

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과학기술 관련 정보의 관리․유통, 과학기술 인력 관리의 효율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기획․관리를 위한 과학기술 전 분야의 표준
적인 분류

농림식품과학기술분류체계 ∙농림식품과학기술 관련 정보․인력․연구개발사업 등의 효율적 관리

산업기술분류표 ∙사업의 기획․평가․관리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 추진

식품․의약품등의
안전기술분류체계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과 관련된 정보․인력․연구개발사업의 효
율적 관리

해양수산과학기술분류체계
∙해양수산과학기술 관련 정보․인력․연구개발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

국토교통기술분류체계
∙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

기상기술분류체계 ∙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 추진

보건의료기술분류체계 ∙보건의료기술 관련 정보, 인력, 연구개발 사업의 효율적 관리

재난안전기술분류체계
∙재난안전의 중요성 및 연구개발 투자 확대에 따라 R&D 사업의 체계적 
관리

원자력안전연구기술분류체계
∙R&D 추진 효율성 제고를 위해 원안위 행정 체계
∙기술간 연계성, 향후 확장성 등을 고려
∙진흥 측과 차별화된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유 기술분류체계 수립

ICT연구개발기술분류체계 ∙연구개발 사업의 기획․평가․관리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 추진 

범위 및 
위치 파악

생명공학기술분류체계 ∙국내 바이오산업 범위 설정, 국내 산업의 생명공학기술 이용실태 분석

보건산업기술분류체계

∙과학기술 분야의 다양한 기술들을 유영화․체계화함으로써 보건 산업기
술의 위치를 파악 

∙범부처적인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획․관리업무에 활용 
∙국가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통계수집 등 과학기술계 전반에 걸친 조사 
업무 활용

∙상품분류와 연계시켜 특정 기술이 어떠한 제품에 관련이 있는지를 파악
∙산업-기술 관련 분석을 통한 기술개발전략 수립활용

그 외

환경기술분류체계 ∙환경기술로드맵 구축을 위한 분류체계로 개발

무기체계분류체계 -

국방과학기술분류체계 -

인문․
사회 
및 
전체 
학문 
분야 
분류 
체계

관리의 
효율성

학술표준분류체계

∙학술연구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관리 운영
∙연구자정보관리, 학술연주지원의 관리 통계, 대학의 연구 활동 실태 등의 
조사

∙인문사회분야 연구과제의 접수와 심사 및 평가자의 선정 등에 활용

교육편제단위표준분류체계
∙대학의 학부․과(전공)별 변경이력 관리 고등교육통계정보의 생산 및 
운용 과정에 관여함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 ∙산업관련 통계자료의 정확성, 비교성 등을 확보

분류체계의 
통일 및 
비교분석

한국표준교육분류체계

∙조사기관마다 상이 한 분류체계를 통일 
∙통계 조사 결과의 활용을 원활
∙활용 교육 관련 통계자료 수집․분석을 통해 국내외 교육통계 자료 간 
비교

한국표준직업분류

∙직업관련 통계를 작성하는 모든 기관이 통일적으로 사용하여 통계자료의 
일관성과 비교성을 확보

∙각종 직업정보에 관한 국내 통계를 국제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ILO의 
국제표준직업분류(ISCO)를 기초로 작성함

*해당 분류체계의 목적이 명확히 고지되지 않은 경우 - 로 표기함

<표 3> 분류체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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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분류체계 구조 및 분류표

과학
기술
분야

2단계 

분류체계

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적용분야 분류

분야 2개, 대분류 33개 구성

생명공학기술분류체계 대분류 13개, 중분류 51개

3단계 
분류체계

국방과학기술분류체계 대분류 8개, 중분류 54개, 소분류 191개

산업기술분류표 대분류 8개, 중분류 73개, 소분류 659개

식품․의약품등의
안전기술분류체계

대분류 6개, 중분류 55개, 소분류 243개 

원자력안전연구기술

분류체계
대분류 3개, 중분류 15개, 소분류 42개

해양수산과학기술분류체계 대분류 13개, 중분류 39개, 소분류 167개

국토교통기술분류체계 대분류 9개, 중분류 32개, 소분류 113개

기상기술분류체계 대분류 6개, 중분류 18개, 소분류 65개

무기체계분류체계 대분류 10개, 중분류 42개, 소분류 132개

보건의료기술분류체계

‘질병분류’와 ‘연구행위 및 산출물 분류’의 2차원 분류체계
(질병분류) 대분류 23개, 중 289개, 소 2,374개
(연구행위 및 산출물 분류) 대분류 9개(기타 포함), 중분류 62개, 
소분류 186개

보건산업기술분류체계 대분류 24개, 중분류 149개, 소분류 768개

재난안전기술분류체계

재난․안전 유형에 따른 분류와 재난․관리단계에 따른 분류로 구분되
어 운영됨
(재난․관리단계에 따른 분류) 대분류 6개, 중분류 12개, 소분류 40개
로 구성
(재난․안전 유형에 따른 분류) 대분류 3개, 중분류 17개, 소분류 

68개

ICT연구개발기술분류체계 대분류 6개, 중분류 25개, 소분류 101개 

4단계 
분류체계

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연구분야 분류
6대 분야, 대분류 33개, 중분류 371개, 소분류 2,898개

농림식품과학기술분류체계
기술분류와 품목분류의 2차원 체계
(기술분류) 분야 5개, 대분류 10개, 중분류 32개, 소분류 163개
(품목분류) 분야 3개, 대분류 10개, 중분류 54개, 소분류 1,084개

환경기술분류체계 7개 분야, 14개 이슈, 41개 기술, 112개 세부 기술

인문․
사회 
및 

전체 
학문 
분야 

분류 
체계

3단계 

분류체계

한국표준교육분류체계

(구조) 수준 분류: 교육 프로그램 및 개인의 교육 정도와 이수 및 

진학 여부를 분류
영역분류: 교육과정과 교과목의 내용에 따라 학문의 성격 분류

교육편제단위표준분류체계 (구조) 대계열 5개, 중계열 34개, 소계열 182개

4단계 
분류체계

학술표준분류체계

(4단계 구성) 대분류-중분류-소분류-세분류 등 4개 단계로 구성됨 
(세부 분류체계) 대분류(8개) - 중분류(152개) - 소분류(1,551개) 
- 세분류(2,468개)로 구성된 수직구조로 이루어져 있음
(대분류 체계) 대분류 체계는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약
학, 농수해양, 예술체육, 복합학 등 8개로 구성되어 있음

5단계 

분류체계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
(5단계) 대분류 21개, 중분류 77개, 소분류 232개, 세분류 495개, 세세분

류 1,196개

한국표준직업분류
(5단계 구성) 대분류 10개, 중분류 52개, 소분류 156개, 세분류 450개 
세세분류 1,231개 

<표 4> 분류체계의 구조 및 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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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의 경우 대분류보다 더 큰 범위인 분야를 추

가하여 분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의 4단계 체

재의 구조를 갖는 반면 인문․사회 및 전체 범

위의 경우 세분류를 소분류 아래에 추가하여 구

분하는 형식을 취했다. 

4.4 국내 분류체계의 분류원칙

국내 분류체계의 분류원칙의 경우 현재 학문 

및 기술의 분류에 알맞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는 분류체계와 국내외적으로 보편적인 

분류체계 제작을 원칙으로 하는 분류체계로 구

분된다. 현재 학문 및 기술의 분류 적용을 원칙

으로 하는 분류체계가 대다수이며, 유사성, 보

편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실제 학문 및 기술

에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5 개정 주기 및 개정 프로세스

국내 분류체계의 개정 주기를 분석한 결과, 

1년 및 3년 주기 등 대체적 짧은 주기로 수정을 

하는 곳이 주로 나타났다. 5년 이상 긴 주기로 

개정을 하는 분류체계의 경우 최신성이 결여될 

수 있으며, 명확한 주기를 정하여 일관성 있는 

개정주기 선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 

분류체계에서 보이는 대표적인 개정 프로세스

는 1. 전체 분류체계 구조 설계 2. 학문 분야별 

전문가 위원회 구성 3. 초안 작성 4. 1차 공청회 

5. 의견수렴 후 최종안 작성 6. 공포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구분 분류체계 분류원칙

과학

기술

분야

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개편 이전 분류원칙) 포괄성․배타성․규모성․유사성․보편성

(08년 전면개편 이후 분류원칙) 분야의 독립성․적정 규모성․국가적 중요성․

분류체계의 활용성

농림식품과학기술분류체계

분류원칙: (대분류) 특성이 유사한 분야와 유형 유사성, (중분류) 품목군이 

독립적으로 형성되거나 기술유형이 유사한 분야, (소분류) 기술유형 유사

품목분류 분류원칙: (분야 구성)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의 적용분야와 연계하

여 분야 구성, (토대 분류체계) 농진청 품목표준코드와 산림청 임산물 품목분류

제정의 주안점: (연계성 강화) 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연계성 강화, (반영 특성) 

농식품 정책 방향 및 과학기술 특성, (대표성 확보) 농림식품과학기술의 대표성 

확보

산업기술분류표 해당 산업 및 기술별 규모를 고려하여 대/중/소분류로 구분

식품․의약품등의

안전기술분류체계

(분류원칙) 특화성, 효율성, 보편성

(분류대상) 식품․의약품 등 대상으로 대분류 설정, 하위 분류는 식약처 연구개발

사업의 특성 반영

(제정의 주안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의약 안전 정책방향 및 특성반영 및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와의 연계성 강화

원자력안전연구기술분류체계

(규제관점 기술분류) 현안별(원전 운전 및 정비 안전규제기술)→① 원전기기 

및 재료 안전성평가 규제기술, ② 원전계통 가동성능 안전성 평가기술, ③ 리스크 

정보 활용 안전규제기술 등 분류

(진흥관점 기술분류) 기술개발단계별, 분야별 분류

<표 5> 분류체계의 분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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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분류체계 분류원칙

해양수산과학기술분류체계 해양수산과학기술의 목적 또는 적용 분야를 중심으로 분류

국토교통기술분류체계

(대분류) 국토교통 R&D사업 추진체계 및 산업 구분을 고려

(중․소분류) 각 분야의 기술개발 목표, 성과물의 유형을 고려하여 목적물, 

공법, 요소기술 등에 따라 계층적 또는 비계층적으로 분류 

기상기술분류체계 기상청 조직체계 및 업무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분류

생명공학기술분류체계

(대분류) 대분류는 중분류의 기술범위 포괄해야 하며, 특정 세부 기술의 대응 

및 대입 용이하도록 구성

(중분류) 중분류는 대분류 기술의 범위를 제한하며, 관련 신규기술을 목록 정의로 

포괄

국방과학기술분류체계 -

무기체계분류체계

(분류원칙) 운용목적 및 용도,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분류

(추가 사항) 전투력 운용과 능력배양에 직접 관련이 되는 모델, 전투력 운용과 

전력증강 타당성 분석을 위한 모델 등

(예외 사항) 무기체계의 성능개량으로 운영개념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중대한 

작전운용성능이 변경되는 경우 등

보건의료기술분류체계

질병분류 분류원칙 세계보건기구 ICD 기준에 따라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와 

동일한 체계 유지

(대분류 및 중분류 분류원칙) 연구행위를 기준으로 연구 목적과 주안점을 고려하

여 대분류 설정하고 중분류는 연구행위 영역에 따라 분류하되 진단법, 치료법 

개발의 경우는 최종산출물을 중심으로 분류

보건산업기술분류체계

(분류 원칙) 인체 질병, 질환 발생기 전 연구 및 진단, 치료, 예방법 개발 

기술 등

(선정 기준)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확보해야 할 핵심기반 및 요소기술 등

재난안전기술분류체계 -

ICT연구개발기술분류체계 -

환경기술분류체계

(분류원칙) 환경 기술 실태조사 용역을 바탕으로 환경 기술에 대한 이슈와 기술을 

추가할 예정이며 2020년 용역 시작함 

(분류기준) 환경 이슈 중심으로 분류

인문․

사회 

및 

전체 

학문 

분야 

분류 

체계

학술표준분류체계
학문분류: 단일기준, 호환성, 배타성, 유연성 학과분류: 배타성, 유연성 직업분

류: 국가 표준직업분류 혹은 기 작성된 IT 직업분류 등 활용

한국표준교육분류체계

배타성, 독립성, 보편성, 연관성, 국제 비교성을 준수함

후기중등교육과 고등교육에 주안점을 둠 

유․초․전기 중등교육이나 평생교육의 교육 프로그램을 아우를 수 있도록 분류함

교육편제단위표준분류체계 (분류 원칙) 유사성, 배타성, 포괄성 (검토 원칙) 규모성, 보편성, 유연성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

(분류대상) 생산단위(사업체, 기업체 등)의 산업활동(판매, 제공되는 재화 및 

서비스)에 의해 분류 대상이 결정됨

(생산단위) 생산 단위는 산출물뿐만 아니라 투입물과 생산공정 등을 함께 고려하

여, 산업 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항목에 분류

한국표준직업분류

(포괄적인 업무에 대한 분류원칙) 직업분류는 국내외적으로 가장 보편적인 

업무의 결합상태에 근거함 

(다수 직업 종사자의 분류원칙) 한 사람이 전혀 상관성이 없는 두 가지 이상의 

직업에 종사할 경우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적용함

1. 취업시간 우선의 원칙 2. 수입 우선의 원칙 3. 조사 시 최근 직업 원칙

*해당 분류체계의 분류원칙이 명확히 고지되지 않은 경우 - 로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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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분류체계 개정절차

과학

기술

분야

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개정주기) 기존 표준분류표의 변경을 요구 및 변경 내용 발굴, 5년 주기로 개정프로

세스(5단계)에 따라 수정․보완

(개정절차) 개정수요 조사․발굴 → 개정 타당성 평가 대상 선정 → 근거 및 

영향 모니터링 → 개정 타당성 평가 → 정규분류 개정

농림식품과학기술분류체계

(개정주기) 농림식품과학기술 분야의 국제동향, 신기술 출현 등을 고려하여 5년 

주기로 수정․보완

(개정절차) 농림식품과학기술분류체계 개선을 위한 사전기획 연구 추진 → 분류체

계(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 반영 → 농과계 학장 및 국민신문고 정책포럼을 

통한 대국민 의견 수렴

산업기술분류표 (개정주기) 별도 주기 및 프로세스는 없으며, 수요 발생 시 개정

식품․의약품등의

안전기술분류체계

(개정주기) 3년주기로 개정 (2017년 7월 1일 기준, 타당성 검토 후 개선 등 조치)

(개정절차) 의견 수렴(관련단체 및 학회) → 기술분류체계 작성(식품의약품안전

평가원) → 심의․확정(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위원회)

원자력안전연구기술분류체계

(개정주기) 5년 주기로 개정

(개정절차) 원안위 및 유관부처 → 한국원자력안전재단 → 규제 전문기관 및 

유관 기관, 기획위원

해양수산과학기술분류체계

(개정주기)별도 개정주기 없음

(개정절차) 해양수산부 초안 작성 → 관계 기관 및 단체, 관련 학회 등의 의견 

수렴 → 해양수산과학기술위원회 심의 → 분류체계 확정

국토교통기술분류체계

(개정주기) 별도 개정 주기 없음

(개정절차) 전문기관의 장이 국토교통기술 동향 변화 및 새로운 기술의 출현 

등을 고려하여 수정․보완

기상기술분류체계 (개정주기) 별도 개정 주기 없음

생명공학기술분류체계 -

국방과학기술분류체계 -

무기체계분류체계

(개정주기) 별도 개정 주기 없음

(개정절차) 합참 전력기획부장이 무기체계 여부를 결정 → 실무 검토 후 필요시 

합동전략실무회의 개최 →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 해당 기관에 통보

보건의료기술분류체계 (개정주기) 2018년 7월 1일을 기준 매 3년이 되는 시점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보건산업기술분류체계 -

재난안전기술분류체계 -

ICT연구개발기술분류체계 -

환경기술분류체계 -

인문․

사회 

및 전 

범위

학술표준분류체계

(개정주기) 별도 개정주기 없음

(개정절차) 학문 분야별 전문가 위원회 구성 → 초안 작성 → 1차 공청회(학회, 

대학, 주요기관, 온라인 대상) → 의견수렴 후 2차안 작성 → 2차 공청회 → 의견수렴 

후 3차안 작성 → 3차 공청회 → 의견수렴 후 최종안 작성 → 공포

한국표준교육분류체계 (개정주기) 3년마다 타당성 검토 후 개정

교육편제단위표준분류체계
(개정절차) 자율분류기술서 작성 → 자율분류기술서 검토 → 심의 및 의견 → 

이의신청서 제출 → 재심의 → 확정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 별도 절차 없음 및 주기 없음

한국표준직업분류 -

*해당 분류체계의 개정 주기 및 개정 프로세스가 명확히 고지되지 않은 경우 - 로 표기함

<표 6> 분류체계의 개정 주기 및 개정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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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국내 분류체계의 관리체계

국내 분류체계의 관리체계를 조사한 결과 

기관에서 직접 분류체계를 관리하는 경우와 

분류체계 관리를 위한 위원회 등을 운영하여 

관리하는 경우로 나누어졌다. 기관에서 직접 

관리하는 경우 법령 및 기관 지침에 직접 관리

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특정부서

가 전담해서 분류체계의 관리를 맡은 기관도 

있었다. 반면 위원회를 통해 관리하는 기관의 

경우 기관의 분류체계 개정 등 사항 발생 시 

위원회를 모집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진

행하는 형식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인문 

사회 및 전체학문 분야 분류체계의 경우 위원

회를 운영하여 분류체계를 관리하는 경우가 주

를 이루었다. 학술표준분류체계의 경우 한국연

구재단 자체에서 수립 및 개정을 실시하며, 전

체 분류체계의 구조를 설계하는 총괄위원회와 

학문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명확한 원칙을 설정하여 관리하

고 있었다.

4.7 국내 분류체계의 활용 현황

마지막으로 국내 분류체계의 활용 현황을 살

펴보면 크게 연구․과제․성과의 관리 및 평

가 활용과 기관 자체 활용으로 나누어진다. 특

히 기관에서 진행하는 연구개발 사업 등에 분

류체계를 활발히 활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으

며, 분류체계의 제정 목적과 비교했을 때 모 기

관 업무관리와 효율성을 목적으로 하는 분류체

계의 빈도가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5. 논 의

국내 분류체계 사례를 분류체계의 근거, 목

적, 구조, 분류원칙, 개정 주기 및 절차, 관리체

계, 활용 현황 등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분류

체계의 구조의 경우 분류체계가 만들어진 근거 

및 목적에 따라 기관별로 다르게 나타났으며, 

학술표준분류체계와 비교했을 때 유의미한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그 외 국내 분류체

계의 근거 및 목적과 분류원칙, 개정 프로세스 

및 관리체계에서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5.1 국내 분류체계의 근거 및 목적

국내 분류체계 사례를 조사한 결과 분류체계

의 근거는 법률 및 행정규칙 근거, 기관 지침 

근거, 근거가 없는 경우 크게 3가지로 나누어졌

다. 3가지 중 법령 및 기관 지침 등 명확한 근거

가 없는 분류체계의 경우 활용되는 사례가 부

실하게 나타났으며, 개정의 시기가 불규칙적이

거나 개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이나 기관근거

를 통해 명확한 관리기관 및 개정 프로세스와 

활용분야를 지정한 경우 지속적인 개정 및 활

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

에 향후 분류체계의 지속적 관리 및 활용을 위

해 세세한 근거를 통해 분류체계의 운영을 확

실히 보장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국

내 분류체계의 목적별 사례를 분석한 경우 크

게 관리의 효율성과 범위 및 위치 파악, 체계의 

통일 및 비교분석으로 나누어졌다. 분류체계의 

목적은 주로 분류체계의 구조 및 활용 현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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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분류체계 관리체계

과학

기술

분야

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분류체계 개정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 후, 공표 및 활용

농림식품과학기술분류체계 주관부처는 분류체계 개정 시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확정

산업기술분류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소관 관리

식품․의약품등의

안전기술분류체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기술분류체계 작성,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위원

회에서 심의․확정

원자력안전연구기술분류체계
｢원자력안전종합계획｣ 또는 ｢원자력안전 연구개발 5개년 계획｣에서 원자력안전

위원회 고유 기술분류체계 수립

해양수산과학기술분류체계
주무부처(해양수산부)가 관리함, 법령에서 정하는 연구관리전문기관 등에 대한 

업무의 위임․위탁은 없음

국토교통기술분류체계
전문기관과 부처가 함께 분류체계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술 수준 및 동향 

조사 등을 실시

기상기술분류체계

(개정원칙) 2010년 당시 기상청장 소속 실무협의회에서 설정, 변경 권한을 가졌으

나, 2015년 개정과 함께 삭제됨에 따라 현재는 분류체계의 개정 절차에 대한 

규정 없음

(관리체계)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 규정 제13조(기술분류체계) 제3항 기상

청장은 기상기술의 정책 및 동향 등을 고려하여 기상 기술 분류체계 변경 가능

생명공학기술분류체계 -

국방과학기술분류체계 방위사업청 획득기획국에서 관리하고 국방기술품질원에서 마련

무기체계분류체계
합참은 소요군 및 관련 기관으로부터 무기체계 분류를 요청받은 경우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분류를 완료하여 해당기관에 통보함

보건의료기술분류체계

(심의기관) 주관부처는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확정

(최근 개정사례) 2021년 6월 8일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보건의료기술 분류체

계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해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의 개정을 

알림

보건산업기술분류체계
보건산업을 5대분야(의료, 의료공학, 의약품, 식품과학, 화장품)로 나누어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운영

재난안전기술분류체계 -

ICT연구개발기술분류체계 -

환경기술분류체계 -

인문․

사회 

및 전 

범위

학술표준분류체계

(관리체계) 한국연구재단 자체 수립 및 개정

(관리원칙) 원칙준수: 초기에 설정된 기본원칙을 준수, 전문가원칙: 분야별 

세부항목은 전문가 위원회에서 결정, 개방원칙: 국가 표준직업분류 혹은 기 

작성된 IT 직업분류 등 활용, 접근원칙: 모든 분야, 모든 연구자가 의견 개진할 

수 있는 통로 제공

한국표준교육분류체계 -

교육편제단위표준분류체계
연 1회 확정 / 연 2회 개정사항 접수, 매년 2차례 교육편제단위 조사 및 심의위원회 

개최하여 매년 개정․확정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 통계청에서 직접 수립, 개정 등 관리

한국표준직업분류 -

*해당 분류체계의 관리체계가 명확히 고지되지 않은 경우 - 로 표기함

<표 7> 국내 분류체계 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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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분류체계 활용 현황

과학

기술

분야

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획․평가 및 관리, 2. 기술예측 및 수준 평가, 3. 

과학 기술지식․정보의 관리․유통 등에 활용, 4.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5. 국가 연구개발 활동 조사, 6.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 서비스 활용

농림식품과학기술분류체계
1. 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공통의 농림식품과학기술분류체계 활용, 2. 농림축산

식품 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등에 활용

산업기술분류표

1. 산업기술혁신 사업 관련 기술예측 및 기술 수준의 평가, 2. 사업관리, 3. 산업기술 

혁신평가단 운영 등

연구관리 전문기관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식품․의약품등의

안전기술분류체계

1. 과제제안서(RFP) 작성 시 식․의약 분류체계를 선택, 2. 향후 연구관리시스템상

에서 연구개발 투자 규모, 과제 수 등 통계, 3. 식약처 R&D 예산의 세부 과목으로 

활용, 4. 식의약안전기술 수준 평가의 대상 기술 마련 시 기초자료로 활용

원자력안전연구기술분류체계
1. 원안위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기획 및 기술분류별 과제관리에 활용, 

2. 안전기술보고서 등 원안위 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

해양수산과학기술분류체계
해양수산 기술수준평가(2017) 등 해양수산과학기술의 투자 및 성과분석 등에 

활용

국토교통기술분류체계
1.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의 성과 및 과제 현황 등의 분석, 2. 국토교통 기술 수준 

분석 및 동향 조사 시 분류체계로 활용

기상기술분류체계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 규정 제13조(기술분류체계) 제1항에 따라 기상청장

은 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상 기술을 분류하고, 이를 활용함

생명공학기술분류체계 매년 ‘국내 바이오산업 실태조사(통계청 승인통계 115015)’ 분류기준으로 활용

국방과학기술분류체계 -

무기체계분류체계 -

보건의료기술분류체계 -

보건산업기술분류체계 -

재난안전기술분류체계 -

ICT연구개발기술분류체계
1.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의 신청, 수행, 성과 등 과제관리 전반에 활용, 

2. 평가위원 후보단 구성 시 활용

환경기술분류체계 -

인문․

사회 

및 전 

범위

학술표준분류체계

1. 교육 학문분류 활용, 2. 문헌 분류표의 기초 제공, 3. 직업분류 활용, 4. R&D 

기초통계자료 활용 및 연구관리, 5. 학술연구지원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추진, 

6. 지속적 국가융합연구 동향 분석, 7. 심사 및 평가위원 선정 활용, 8. 빅데이터를 

활용한 평가후보자 추천 시스템 구축과 연계, 9. 기술수요조사에서 활용, 10. 

e-RND 평가자 추천 시스템 전문도 산식 개선, 11. DBpia 주제분류 활용

한국표준교육분류체계

1. 교육 관련 인구 동향의 파악, 2. 교육에 투자하는 인적․재정적 자원의 효과적 

배분, 3.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장단점 진단, 4. 해외 우수 교육정책과 제도의 

벤치마킹 등

교육편제단위표준분류체계 정부재정지원사업(PRIME 등) 대입정보포털내 학과 정보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 정부 부처 및 소관 기관의 법령에 따라 준용을 명시화하고 활용함

한국표준직업분류 -

*해당 분류체계의 활용 현황이 명확히 고지되지 않은 경우 - 로 표기함

<표 8> 분류체계의 활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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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분류체계의 목적

이 자세할수록 분류체계의 활용 현황 또한 다

양하게 나타났다. 학술표준분류체계의 분류목

적을 살펴보면 주로 관리의 효율성을 중심으로 

목적을 설명하고 있다. 학술표준분류체계는 국

내 학술적 체계의 범위 및 위치파악 등 역할도 

진행해야 하지만 현재 제시된 분류체계의 목적

은 다소 협의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학술표

준분류체계의 실제 활용 현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분류체계의 목적이 기관의 효

율성과 학문의 범위 및 위치 파악 모두를 포괄

할 수 있도록 광의적으로 수정되어 다양한 분

야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

5.2 국내 분류체계의 분류원칙

분류체계의 분류원칙은 크게 현안 및 적용에 

초점을 맞춘 분류체계와 해외 분류체계를 중심

으로 분류체계의 원칙을 설정한 경우로 나누어

진다. 현안 및 적용 초점 분류체계는 현안 및 

현재 학문과 기술의 분류에 알맞게 적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기술 및 학문의 

상황에 알맞게 적용되기 위하여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 해양수산과학기술, 국토교통 R&D 

사업 추진체계 등 실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

는 기술표 및 분류표와 연계하여 제작하고 있

으며, 기술 및 학문 분야에서 폭넓게 사용되기 

위해 환경기술분류체계의 경우 현재 환경 이슈 

중심으로 분류를 진행하며, 필요성 및 해당 학

문의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분류하였다. 주로 

해당 분류체계의 필요성 및 운용목적과 용도를 

고려하여, 분류체계를 설계하며, 운용목적과 용

도의 효과적 도출을 위해 용역을 주어 도출하

는 경우도 존재한다. 반면 해외 분류체계를 중

심으로 분류원칙을 세운 경우 국내외적으로 보

편적인 분류체계를 운영하고자 하며 조사기관

마다 상이 한 분류체계를 통일하고 통계 조사 

결과의 활용을 원활하게 하기위해 분류원칙을 

적용하였다. 또한 국내외 자료의 수집․분석을 

통해 국내외 자료 간 비교를 수행하고 유의미

한 결과를 도출하고 기존 분류의 한계점 보완 

및 국내외 학문 관련 통계와 지표를 통일하여 

직접 비교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5.3 국내 분류체계의 개정 프로세스 및 관리

체계

국내 학술 및 기술의 분류체계 중 과학․기

술 분야의 분류체계 개정 주기를 분석한 결과, 

짧게는 5년에서, 3년, 1년 주기로 수정을 하는 

곳이 다수 나타났으며, 1년에 2회까지 개정을 

하는 분류체계도 일부 나타난다. 반면 학술표

준분류체계의 경우 현재 명확한 수행 주기는 

없으나 개정에 대한 학회 및 연구자 요청이 있

을 경우, 임시로 개정에 대한 논의를 열어 해당 

학술분류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비정기적인 개정 프로세스는 최신 학문 

트렌드를 반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분

류체계 이용자 및 기관의 요구를 모두 반영하

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개정 주기를 3년에

서 5년 주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학문의 

대대적인 개정을 위해 3년 기간은 어려울 가능

성이 높아 5년 주기로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국내 과학기술 및 인문사회의 다양한 

기관의 개정 절차 사례를 조사한 결과 분류체

계 개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체계를 통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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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분류체계의 관리체계를 조사한 결과 기

관에서 직접 분류체계를 관리하는 경우와 위원

회 및 특별부서 등을 운영하여 관리하는 경우

로 나누어진다. 기관에서 직접 관리하는 경우 

법으로 해당 기관에서만 관리하는 것으로 명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기관 특정부서에서 

분류체계의 관리를 전담하는 경우도 있다. 반

면 위원회를 운영하는 경우 크게 주관부처에서 

분류체계 개정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하는 경우와 위원회에서 분류체계 개정 

후 주관부처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가 있으며, 

그 밖에도 위원회와 함께 분류체계를 관리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이용해 관리를 진행한다. 학

술표준분류체계의 경우 한국연구재단에서 자

체 수립 및 개정하며 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

수렴 후 개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분야별 전문

가 위원회의 개정 참여 비중을 증가시키고 최

종안 작성 시 검토를 요청한다면 다양한 시각

으로 개정안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6. 결론 및 제언

학술표준분류체계는 학술연구지원사업의 효

율적 추진 및 관리 운영을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연구자정보관리, 학술연구지원의 관리 

통계, 대학의 연구활동 실태 조사 및 인문사회 

분야 연구과제의 접수와 심사 등 다방면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활용되고 있는 학

술연구분야분류체계는 1999년 11월 내용과 큰 

차이가 없으며, 2009년 개편 이후 큰 폭의 개편 

없이 사용하고 있다. 이에 이번 연구에서는 다

른 국내 분류체계에 대한 사례조사를 통해 학

술표준분류체계와 타 국내 분류체계의 사례를 

비교․분석하고 나아가 학술표준분류체계의 개

선 방향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첫째, 국내 분류체계의 설립 근거를 살펴보

면 명확한 제정 근거가 없는 분류체계의 경우

활용 현황이 부실하며, 개정의 시기가 불규칙

적이거나 개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명확한 법률 및 

기관 지침으로 관리기관을 특정하거나 관리체

계의 운영 주기 및 방법을 명시한 경우 분류체

계가 더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학술표준분류체계의 경우 법으로 명시된 

설립 근거가 존재하지만 관리기관 및 개정 주

기와 분류체계 관리에 대해서는 명시되지 않아 

모호한 부분이 있다. 이에 학술표준분류체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법률로서 분류체계의 운영을 

명확하게 보장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분류원칙의 경우 실제 분야에서 활용되

고 있는 기술 및 분류를 적용하여 실질적인 분

류체계 제작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사례가 많

았으며, 세계적 범위의 해외 분류체계를 적용

하여 국내외적으로 보편적인 분류체계 제작을 

원칙으로 하는 분류체계도 소수 나타났다. 학

술표준분류체계의 경우 분류목적 달성을 위해 

현안 및 현 학문과 기술분류에 맞게 적용이 필

요하며, 현재 해당 학문 분야의 이슈 및 실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분류체계를 충분히 참

고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전 세계적 범용성 또

한 꼭 필요한 요소로 세계적 범위의 해외 분류

체계 또한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범용성 넓

은 분류체계의 제작으로 학문연구 시 국내외 

자료 수집 및 비교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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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세계적 범용성을 모두 충족하는 포괄적 

분류원칙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개정 프로세스의 경우 정기적 개정 주기를 가

지고 있는 분류체계는 소수였으며, 개정 주기

를 가지고 있는 분류체계의 경우 5년 주기로 개

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났다. 학술표준분

류체계는 현재 명확한 개정 주기가 없으며, 개

정에 대한 학회 및 연구자 요청이 있을 경우, 

임시로 개정에 대한 논의를 통해 개정을 진행

하고 있다. 하지만 명확한 분류체계가 없는 경

우 분류체계를 지속적으로 최신화하기 어려우

며, 특히 연구자의 개정 요청사항이 제대로 반

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사례를 살펴보았

을 때도 명확한 개정 주기가 없는 14곳의 분류

체계 중 지속적 활용사례가 있는 경우는 6곳에 

불과했으며, 이는 명확한 개정 주기가 있는 8곳

의 분류체계 중 7곳이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것

과 비교된다. 이에 학술표준분류체계의 명확한 

개정 주기 선정은 필수적인 것으로 보이며, 방

대한 분야에 걸친 학문 분야를 반영하기 위해

서는 5년 주기로 개정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각 분류체계를 관리

하는 기관들이 해당 분류체계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거나 활용사례를 명시한 경우가 적었으

며, 해당 기관에 전화 및 메일로 관련 정보를 

요청해도 해당 분류체계를 전문적으로 담당하

는 담당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답변을 

듣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때문에 과거 이루어

진 단편적 공지사항 및 기관 게시글 등 요소를 

통해 해당 분류체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이와 같은 분류체계에 대한 

선행 연구도 부족한 실정으로 조사에 큰 어려

움이 있었다. 이에 향후 이와 같은 학술표준분

류체계를 비롯한 다양한 분류체계의 운영현황 

및 활용현황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국내 분류체계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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